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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즌 한국여자프로골

프(KLPGA) 무대는 신인들

의 역대급 경쟁이 한창이다. 

2003·2004년생인 이들의 뜨거운 ‘샛별 전쟁’

은 점입가경이다. 겁 없는 세 루키가 쟁쟁

한 언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팬

들로서는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 대표로 활약하다 

올시즌 KLPGA 무대에 데뷔한 황유민, 

방신실, 김민별이 주인공이다.

9일 끝난 KLPGA 투어 2023 대유위니

아·MBN 여자오픈은 이들 삼총사의 활약

이 돋보였던 대회였다. 황유민(20)이 연장 

접전 끝에 절친인 김민별을 제치고 최종합

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 준우승은 

김민별(19)이 차지했다. 방신실(19)은 2타

차로 4위에 올랐다. 신인 삼총사가 모두 상

위 5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LPGA투어 장타 1위인 방신실은 이번 

대회서도 평균 272.99야드로 장타 1위를 

기록했다. 장타 3위 황유민도 이번 대회에

서 2위(265.21야드)를 차지했다. 방신실은 

88.89%의 그린 적중률을 선보였고, 퍼팅

이 장점인 황유민은 평균 1.5번의 퍼팅으

로 우승까지 차지했다. 만능이라는 평가

를 받는 김민별은 6월 DB 한국여자오픈

에 이어 두 차례 연장전에서 모두 패하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163㎝의 크지 않은 체구의 황유민은 지난

해 아마추어 세계랭킹 3위까지 최고 유망주

다. 프로 데뷔 이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

가 이번 대회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직 우승을 신고하지 못

하고 있는 김민별은 14번의 대회에서 상위 

10위에 6번이나 드는 꾸준함을 자랑했다.

이들 삼총사는 모두 장타력을 장착했다. 

174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타가 

일품인 방신실은 261.97야드로 KLPGA 

비거리 여왕에 올라 있다. 방신실은 대회 1

라운드에서 79위(74타)를 기록했으나 2라

운드에서 7타를 줄인데 이어 최종 3라운

드에서 6타를 줄여 4위까지 점프하는 뒷

심을 떨쳤다. 황유민은 드라이버 비거리 2

위(256.39야드), 김민별은 10위(250.19야

드)에 올라 있다.

황유민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포인트 310

점을 얻어 신인상 포인트에서 1위(1445점)

로 뛰어올랐고 김민별(1412점)과 방신실

(1015점)이 2~3위를 잇고 있다. 올시즌 초 

드림투어에서 활약했던 방신실은 5월 E1 

채리티에서 우승하며 정규투어에 들어왔

기 때문에 신인상 포인트가 낮다.

절친 관계인 이들 삼총사의 경쟁은 올시

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엎치

락뒤치락할 이들의 루키전쟁에서 누가 최

후에 과연 웃을지 흥미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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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황유민·방신실·김민별

역대급 경쟁 갈수록 뜨거워

장타에 국대 출신… 흥행 주도

새내기 트리오

싱그러운 전쟁

스포츠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

에)이 프로당구 PBA에서 상금 10억 원 

시대를 열어 젖혔다.

쿠드롱은 10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

육관에서 끝난 프로당구 2023~24시즌 2

차 투어 ‘실크로드 & 안산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에서 비롤 위마즈

(튀르키예)를 세트 점수 4-1(15-13 15-3 

15-5 13-15 15-11)로 가볍게 제압했다. 

우승상금은 1억 원이다.

프로 당구 다섯 시즌 동안 30개 투어에

서 8차례 축배를 든 쿠드롱은 자신이 보

유한 PBA 최다 우승 기록을 하나 더 경

신했다. 또 결승에 오른 8번 모두 우승 

샴페인을 터뜨려 ‘결승 불패’ 기록도 이

어갔다.

아울러 지금껏 받은 우승 상금 9억

9450만 원에 성적에 따른 대회 보너스를 

합쳐 공식 상금을 10억2850만 원으로 

불려 PBA 출범 다섯 시즌 만에 10억 원 

시대를 열어젖힌 첫 선수가 됐다.

쿠드롱은 투어 대회마다 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면 받는 

‘웰뱅 톱랭킹’ 보너스(400만 원)를 6차례 

받았다. 게다가 한 번에 세트의 모든 득

점을 달성하면 얻는 TS샴푸 퍼펙트큐

(1000만 원)도 한 차례 받아 보너스로만 

3400만 원을 챙겼다.

PBA 상금랭킹 2위는 6억5400만 원을 

번 스페인의 강호 다비드 사파타다.

쿠드롱은 1세트에서 4-10으로 끌려가

다가 7이닝에서 하이런 8점을 몰아쳐 

14-11로 전세를 뒤집고 기선을 제압했

다. 2세트에서는 7이닝 만에 15점에 도달

한 뒤 3세트를 4이닝 만에 끝내 우승에 

성큼 다가섰다.

쿠드롱은 5세트에서 한 번에 9점을 몰

아쳐 3이닝 만에 12득점을 올리고 위마

즈의 전의를 상실케 했다.

이번 투어 웰뱅톱랭킹 보너스는 64강

전에서 김정호를 상대로 애버리지 3.214

를 기록한 하비에르 팔라존(스페인)에

게 돌아갔다. 팔라존은 128강전에서는 3

세트에서 한 번에 15점을 뽑아 TS샴푸 

퍼펙트큐도 받고 특별상도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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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황제’ 쿠드롱… 상금 10억 원 시대 활짝

PBA 최다 8승 축배… 불패 신화 이을지 주목

 박미나 선임기자

프로당구 PBA에서 쿠드롱이 상금 10억 원의 시대를 열었다. PBA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애스턴 빌라의 베테랑 풀백 애슐리 영(38·

사진)이 에버턴으로 이적할 전망이다.

영국 BBC는 “애스턴 빌라와 계약이 만

료된 영이 에버턴 입단에 합의하고 메디

컬 테스트를 받는다”고 11일(한국시간) 보

도했다. 영은 프로 20년 차의 베테랑이다.

왓퍼드에서 프로로 데뷔한 그는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

이티드(맨유)에서 뛰었다. 2012년까지 맨

유에서 활약한 박지성과 주전 경쟁을 펼

치기도 했다.

맨유에서 EPL과 잉

글랜드축구협회 FA

컵 우승, 인터밀란에

서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을 경험한 영은 

2021년 애스턴 빌라로 복귀해 57경기를 소

화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39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렸

다. 영은 에버턴이 숀 다이치 감독 체제에

서 처음으로 영입하는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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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베테랑’ 풀백 영 에버턴行

상금 2억9419만 원 14위

2023.07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 우승

          06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9위

          04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36위

3억5183만 원 8위

2023.07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 4위

          06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5위

          05 제11회 E1 채리티 오픈 우승

3억6909만 원 7위

2023.07 대유위니아 · MBN 여자오픈 2위

          06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위

          04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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